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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 있다. 명작은 그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옷에 가랑비 젖듯이 살짝 녹아 표현한다고, 내가 정말 많은 소설을 읽어 봤지만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몇 없었다. 하지만 칵테일 파티는 달랐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그냥 봤을 때 말하고 지지 않는다. 선택과 판단은 온전히 독자들에게 넘기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그럼 칵테일 파티의 주요 논쟁점은 무엇인가? 주인공의 나가 쑨 시에게 도움을 청할 때 쑨 시가 주인공에게 한 말이 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 하며 주인공에게 장교시절 부대 관리를 잘 했다고 자신하냐는 추궁이다. 즉 이번 사건의 피해자 주인공이 과거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간접적인 가해자일 수 도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말문이 막힌 주인공을 보면 분명 주인공도 걸리는 것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독자들은 머릿속이 복잡해 진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것인가? 사실 이 점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생각하자면 끝도 없는 복합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 잘잘못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그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결국 그 국가의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고 거기에 반발하지도 않은 국민이었기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도 그런 같은 맥락 속에서 생각 할 수 있을까? 쑨 시는 작중 주인공을 지적하며 일본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그렇다 일본인이라면 자국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보에 대해 부정하고 반대할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키나와인들은 정녕 선택지라는 것이 존재 했을까? 오키나와는 그러니까 류큐 왕국은 국가의 그 규모상 일본에게 흡수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는 결코 오키나와인들의 선택이라고 볼수 없으며,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했던 만행을 오키나와인들과 묶어서 취급하는 것은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따라서 소설 작중 주인공은 만일 본인을 본토 사람이 아닌 피해자 오키나와인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굉장한 억울함과 울분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결코 일본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데 일본이 저지른 일과 거기에 따라오는 미군 때문에 가족은 피해를 입었고. 쑨 시는 이런 주인공을 자신의 과거를 알려주며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만일 주인공이 진짜 사람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 사료된다.
 그렇다 이 소설은 직접적으로 오키나와가 겪은 부당함을 하소연 하지 않았다. 물론 주인공이 겪은 일들은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소설에서는 오키나와를 일본의 영토로 취급하고 사건을 미국-일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류큐를 흡수해서 일본이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인 기자를 통해 일본인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랑비 젖듯이 표현해 냈다. 이런 오키나와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쑨 시의 지적은 오키나와인으로서 어쩌면 많은 반박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왜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건 중국인인 쑨 시에게 주인공이 오키나와인 인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쑨 시의 입장에서는 결국 일본군은 일본군이고 자신의 아내는 피해자 이다. 혹여 아는가 오키나와 출신의 군인이 더욱 악랄한 짓을 벌이고 다녔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의 모순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칵테일 파티다. 칵테일 파티의 의의는 단순히 오키나와인과 미 일 중 관계로 요약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20세기 이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일어날 비극을 소개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일본 기자 오가와를 등장시켜 일본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비판했다는 점이다 이 소설은 어떤 방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한 로버트 할리, 침략을 옹호하는 일본 기자 오가와. 로버트 할리의 경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뚜렸하다. 오가와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잊은 듯한 침략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본토 일본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작가는 일본의 침략이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집고 넘어가는 점이 난 이 소설을 높이 평가한다. 사실 오가와는 작중 없어도 되는 인물이고 없어도 스토리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오가와를 인위적으로 집어 넣으면서 그의 생각을 비판하는 내용을 집어 넣었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 가지 호평적인 요소가 있기에 칵테일 파티는 명작으로서 손색이 없다. 전쟁의 참혹함과 흑백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깊이 있게 묘사해 많은 생각을 독자로서 하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